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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풍요찾아南으로 3만명편견빈곤속힘든삶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은 1962년최초귀순자가

나온 이후 2006년 2월에 1만명 2010년 11월 2만

명을돌파했다 이후 6년만인지난해 11월 3만명

시대를맞았다 광주와전남에는각각 600여명씩

1200여명이거주하고있다

탈북 다시 증가세1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

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은

1055명으로 전년대비 18% 늘었다 연간 탈북민

수는 2009년 2914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북한정

권의국경감시등이강화되면서감소세를보이다

가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는 김정은

의공포정치가탈북민증가원인인것으로풀이된

다

탈북민이 본격적으로 증가한 시기는 1990년대

중반 100만명 이상이 굶어 죽은 고난의 행군이

후다 당시는 배고픔 때문에 탈북했다 2004년에

는 동남아에서 전세기를 이용해 400명이 한꺼번

에국내로들어온적도있다

탈북 동기도 완전히 달라졌다 과거와 비교해

경제적 이유로 탈북하는 사례는 줄었고 한류(韓

流) 등을 접하면서 북한의 핵심 엘리트층을 중심

으로정치체제불만자녀교육등을이유로한 이

민형탈북이눈에띄게늘고있다 대표적사례가

지난해 7월 태영호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가족과 함께 탈북한 사건이다 엘리트층의 탈북

과더불어해외식당종업원집단탈북 홍콩수학

올림피아드 참가 수학영재 탈북 등은 해외 작업

장집단이탈및공관을통한이탈양상을새롭게

보여주고있다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

원) 수료생을 대상으로 탈북 동기를 설문조사한

결과 배고픔과 경제적 어려움은 19992001년

667%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지만 20142016

년조사에서는 121%로감소했다 대신 117% 수

준이었던 자유 동경은 15년 사이에 328%로 크

게늘어가장큰탈북동기로꼽혔다 체제 불만

을꼽은탈북민도 20%에육박했다

탈북민의 계층도 중산층 이상으로 변화한 것으

로조사됐다 북한거주시소득이 보통이상이라

고평가한탈북민은 2001년 이전에는 19%였지만

2014년이후조사에서는 559%로늘었다 북한거

주당시생활수준을 중상급이라고답한비율도

같은기간235%에서 668%로크게늘었다

탈북민의 학력 수준도 상승했다 북한에 있을

때 대졸 이상의 학력을 보유했던 탈북민의 비율

은 2011년 57% 2012년 53% 2013년 66%

2014년 66% 2015년 73%로상승추세다

탈북민 유형을 보면 입국 당시 2030대 젊은

층이전체의58%로절반이넘었다성별로는여성

이 지난 2002년 남성을 추월하기 시작해 지난달

말현재전체입국자의71%가여성으로나타났다

아울러 전체 탈북 청소년 중 중국 등 제3국 출생

자녀비율이50%를넘어선것으로집계됐다

10명 중 6명 나는하층민그러나상당수

탈북민들은 남한사회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이들은전반적으로북한보다남한에서의삶

이낫다고판단하고있지만스스로하층민이라는

의식을갖고있는것으로조사돼 한국사회융화

문제가과제로떠오르고있다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2014년 이전에 입국

한 만 15세 이상 탈북민 2444명(남성 878명여성

1566명)을 대상으로 2015년 경제활동 실태를 조

사한결과 계층의식문항에서 614%가하층 35

8%가 중간층 1%가 상층이라고 답했다 북한에

있을때사회경제적지위에대해서는51%가중간

층 431%가 하층 44%가 상층으로여겼다고응

답했다 북한에살때상대적빈곤감을덜느꼈던

셈이다 같은 해 통계청의 조사에서 한국 사회의

일반국민들은탈북자들을중간층 53% 하층 44

6% 상층 24% 등의순으로바라봤다

탈북민근로자의월평균임금은전년의 147만

1000원보다 7만5000원 증가한 154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 조사에서 나타난 일반 국

민의 229만7000원보다 75만1000원 낮은 67% 수

준에 해당한다 13세 이상 탈북민을 대상으로 조

사한 2015 북한이탈주민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남한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은 63

8% 불만족스럽다는 대답은 35%였다 불만족

이유(복수 응답)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61

1%) 남한사회문화에 적응이 어려워서(424%)

각종 편견과 차별 때문에(309%) 등의 순으로

꼽혔다

노후생활과 관련해 탈북민들의 337%는 준비

되고있다고밝힌반면 651%가 준비하고있지

않다고 답했다 통계청조사에서한국인들의 72

6%가노후생활을 준비하고있다고응답한것과

비교해 당장 현실에 적응해야 하는 탈북민들은

노후준비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

다

절반이상이 기초수급자탈북민 10명 중 6

명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

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경기 거주자가 8185명

서울 6900명 인천 2584명으로 수도권에 전체의

641%가몰려있다 최근광주탈북민이 600명을

돌파하면서 광주전남에는 1200여명이 정착해

생활하고있다

2014년 실태조사보고서를보면광주지역 탈북

민 절반은 광산구(502%)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

음으로북구(323%) 서구(144%) 남구(23%) 동

구(08%) 순이었다 성별로는여성이 753%를 차

지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314%로 가장많았

고 30대 285% 40대 194%로 뒤를 이었다 10대

와 10대미만연령대도꾸준히늘고있다 이는남

한에먼저정착한부모가중국이나북한에남아있

던 자녀를 데려왔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광주에

사는 탈북민 중 644%는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

자였으며 2년전보다 104%나 늘었다 주거형태

는 절대 다수가 영구국민임대 아파트(785%)에

서거주하고있고자가는08%에불과했다

전남지역 탈북민은 여수(331%)와 목포(29

1%)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이어 순천(14

5%) 무안(49%) 광양(45%) 순이었다 기초생활

보호대상자는 518%로광주보다는적었다

광주전남 탈북민들은 탈북 동기에 대해 가장

많이 식량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광주 204%

전남 154%)을 들었다 자유를 찾아서(105%

129%)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133% 7

7%) 가족 따라서(73% 48%) 북한체제가 싫

어서(69% 5%) 주변 사람의 권유(53% 1

8%) 신변을 위해서(36% 27%) 자녀에게 좋

은미래를주기위해(21% 21%) 등도꼽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지난해 11월11일을 기점으로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3만명

을 넘어섰다 625전쟁 이후 1962년에

첫 귀순자가 나온 이후 54년만이다 광

주전남에는 탈북민 1200여명이 정착

해 살아가고 있다 광주일보는 다문화

사회 기획물 온누리안 리포트국제결

혼 다문화가정(2007년) 고마워요 당

신의 땀방울외국인 노동자의 삶과 꿈

(2008년) 함께열어요우리의미래다

문화가정 2세들의 꿈희망 대안찾기

(2010년)에 이어 함께 걸어요 통일의

길탈북민들의삶과꿈을연재한다

광주전남 1200여명광산구여수목포에집중

소득낮아상대적박탈감한국사회융화 과제

북한해외식당에서근무하다집단탈북한종업원들이지난해 4월7일서울에도착한뒤모처에있는시설로이동하고있다 <광주일보자료사진>

탈북민입국현황(누적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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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명

1만명

2만명

3만명
자료통일부

조사기간2015년 대상만13세이상탈북민2419명

탈북민들남한생활불만족이유

(복수응답 %)

경제적으로어려워서

남한사회문화에적응이어려워서

각종편견과차별때문에

능력과하고싶은일사이의격차

가족과의갈등때문에

기타

자료통일부 남북하나재단

611

424

309

199

68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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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의삶과꿈

들어가며


